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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

이 부부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며 아버지

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에 맞추어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 중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주목 받

고 있다(E. Yoo, 2015). 원가족 경험이란, 아동기 때 자신

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J. 

Kim, 2010). 원가족 경험에 따른 아버지 연구는 주로 아

버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H. Jo & S. Park, 2013; 

J. Kim, 2010) 을 살펴보고 있으며,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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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경우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이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고, 아버지의 원가족 경

험 및 양육참여도, 그리고 어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써, R. Abidin(1992)은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 됨의 요구에 대한 자기회피적인 심리학

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빈

번하게 발생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기능 및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기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된 변인으로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 자녀 관련변

인, 환경변인(가족 소득 등),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 등이 

있다. 이 중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핵가족 중심인 현대사

회에서 어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이기

에(J. Ahn, 20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원 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

펴본 것이 대부분이다. K. Floyd and M. Morman(2000)

은 아버지의 원가족 부(父)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경험하

였다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원가족 부(父)에게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였던 아들은 향

후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J. Pleck(1997)은 보상적 아버지 

역할, 즉 원가족 부(父)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해 양육태

도에 불만이 많았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자녀

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가족 경험

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연구는 양육태도에 

비하여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원가족 양육경험이 아버

지의 양육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K. 

Park & H. Moon, 2015)도 있으나, 이는 혼전인 성인 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의 

실제 양육참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H. 

Ra(2012)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로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

적하였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의 심리적 요인

인 원가족 경험과 관련지을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기저로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면 자녀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원 가족 경험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의 

가치가 입증된다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

족지원방안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의 선행연

구들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

여-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단일차원의 변인 간 양

상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매개적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간의 관계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가족 경험

은 아버지가 경험한 개인의 발달사(developmental his-

tory)로 정의된다. 즉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겪은 다양한 경

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의 경

험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J. Kim, 2010). 이와 관련하여 

원가족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현재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 Guzzo, 2011; M. Morman & K. Floyd, 2006). 실제

로 R. Forste, J. Bartkowski, and R. Jackson(2009)은 아

버지가 어린 시절에 친부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을 경

우, 훗날 좋은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동기 때 원가족에게 애

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경험한 남아는 향후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

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정적

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았다(J. Belsky, R. 

Conger, & D. Capaldi, 2009). 친부가 양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던 경험을 지닌 남아는 훗날 자신의 자녀 양육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J. Belsky, 1984).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버지가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

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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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험의 세대 간 전이는 원가족 부모와 자녀의 성(性)에 

따라 차이를 보인 연구들(M. Chung, Y. Chun, & J. 

Kim, 2004; J. Lee, S. Song, & H. Doh, 2011)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원가족 부모의 성(性)

에 따른 양육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현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E. Yoo,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가족 

부모의 성(性)차에 따른 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성인이 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아버지와 관련

된 변인들이 중요하며, 그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 Jo, 2003). 아버지의 양

육 참여도는 가사협력을 넘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인

지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주도적

인 행동과 사고를 포함한다(E. Yoo, 201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

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 Kim, 2012; J. Lee, 

2003; S. Lee & H. Min, 2007). H. Yun(2010)은 아버지

의 양육참여는 유아기 자녀의 성역할, 사회. 정서,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 양육

참여는 다자녀 가구 어머니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2012; J. Kim, 2014). J. 

Lee(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대부

분의 연구들이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G. Kim & H. Kim, 2013; J. Kim, S. Yang, & 

J. Sung, 2013; S. Seo & D. Lee, 2014). 이러한 연구들

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라는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

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개별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

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도, 그리고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

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양육참

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어떠

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 원가족 모(母)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Fathers' accepting 

/independence-encouraging

·Mothers' accepting 

/independence-encouraging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Developmental support

·Caregiving-monitoring

·Shared activities

Parenting stress of mothers

·Parental distress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Difficult child

Figure 1. Model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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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7개 어린이집의 만 3, 4, 5

세 자녀를 둔 부부 203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 특성

의 경우, 연령은 만 4세가 45.3%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아 115명(56.7%), 여아 88명(43.3%)이며, 자녀수는 2명

이 42.9%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특성의 경우, 연령은 35

세 이상~39세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전체 

39.9%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생산직 및 서비스직의 종사자

가 36.9%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특성의 경우, 연령은 35

세 이상 ~39세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가 58.1%이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 이상~400만원 이하가 전체 38.9%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은 S. Epstein(1983)의 부모-또래-

척도(MFPS)를 J. Jeun(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부모의 수용 대 거부, 독립성조

장 대 과잉보호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용 대 거부는 9문항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수

용하고 애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

녀를 거부하였는지를 말한다.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는 

12문항으로 부모가 자녀를 독립심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

장시킨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했는지

를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더 많이 수용되고, 독

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부의 수용 대 거부요

인은 .86, 부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은 .85, 모

의 수용 대 거부요인은 .89, 모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

호 요인은 .81이다. 

2) 아버지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Y. Lee, J. Lee, and B. Cho(1999)

가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에서 양육참여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참여도는 총 26

문항으로 발달적지지,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적지지

는 11문항으로 자녀의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을 지지하는 

것이고, 돌보기 및 지도는 9문항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6문항

으로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원척도에

서는 아버지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직접 체크하지만, 본 

Variables  n (%) Variables n (%)

Child's age

3 year old 49 (4.1)

Father's job 

type

 Blue collar, service 75 (36.9)

4 year old 92 (45.3) Office, management 52 (25.6)

5 year old 62 (30.5) Sales 32 (16.3)

Child's gender
Boy 115 (56.7) Professions 23 (11.3)

Girl 88 (43.3)  Etc 21 (10.3)

Child's number

1 48 (23.6)

Mother's age

29 below 8 (3.9)

2 87 (42.9) 30 - 34 47 (23.2)

Above 3 42 (20.7) 35 - 39 88 (43.3)

Only 26 (12.8) 40 - 44 49 (24.1)

Father's age

30 - 34 29 (14.3) 45 and over 11 (5.4)

35 - 39 83 (40.9)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 (1.5)

High school 78 (38.4)
40 - 44 66 (32.5)

College 65 (32)
45 and over 25 (12.3)

University 54 (26.6)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7 (3.4) Graduate school 3 (1.5)

Mother's

employment 

status

Working 118 (58.1)High school 81 (39.9)

Non-working 85 (41.9)
College 45 (22.2)

Family 

monthly 

income

(won)

Less than 2,000,000 24 (11.8)

University 57 (28.1) 2,010,000 - Less than 3,000,000 59 (29.1)

3,010,000 - Less than 4,000,000 79 (38.9)
Graduate school 13 (6.4) 4,010,000 and over 41 (20.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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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체크하는 타인보고식 질문지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발달적 지지 .92, 

돌보기 및 지도 .85, 함께하는 활동 .80이다.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R.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축약형(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am)를 K. Chung, K. Lee, J. Park, and H. 

Kim(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역기

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은 12문항으로 부모역할을 하

면서 겪는 적응상의 문제이며,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12문

항으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말한

다.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은 12문항으로 다루기 어려운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alpha값에 

의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이며,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부모의 고통요인은 .81,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은 .84, 까다로운 아동 요인은 .86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7개의 유아교

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를 둔 부모 203쌍

이다. 임의 선택한 12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렸으며, 7곳의 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후 연구자가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담당교사가 유아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유

아를 통해 본 설문에 동의한 부모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04일까지 4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310부를 배부하였으며 220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무

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를 제외한 총 203부

(65.5%)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을 산출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 도구

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값을 산

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

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 Baron and 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

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유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 Sobel(1982)검증을 실시하였다. M. 

Sobel(1982)이 고안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의하면, 

Sobel test는 Z검증으로 가능하다. Z의 절대값이 1.96보

다 크면 간접효과는 0.0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본다. Z검증 공식은 Z=a×b/√(a2sb
2+b2sa

2)이고, 여

기서 a는 독립변인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참여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다. b는 매개변인

인 아버지 양육참여와 종속변인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비표준화계수이며, Sa는 a의 표준오차이며, Sb는 

b의 표준오차이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역할을 알아보

기 위해 R. Baron and D.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

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각각 독립적 의

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개효과 검증을 하위요인

별로 개별적으로 모두 분석하여보았다. 그 결과 방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의미 있는 매개효과와 Sobel test 

결과만 제시하고 소개하기로 하겠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점수 분포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아버지 양육참여도

Variables M (SD) Variables M (SD)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Developmental support 29.20(7.07)

Parenting 

stress of 

mothers

Parental distress 30.50(6.66)

Caregiving-monitoring 24.87(4.86)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23.28(5.80)

Shared activities 18.58(3.21) Difficult child 27.20(6.98) 

Total 72.65(13.77) Total 80.98(14.69)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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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달적 지지가 29.20(SD=7.07), 돌보기 및 지도가 

24.87(SD=4.86), 함께하는 활동이 18.58(SD=3.21)이었으

며, 전체 평균은 72.65(SD=13.7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고통이 30.50(SD=6.66), 역기능적 상

호작용이 23.28(SD=5.80), 까다로운 아동이 27.20(SD=6.98)

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80.98(SD=14.69)로 나타났다.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매개효과를 밝히기 전, 세 변인

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양육참

여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고통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 중 발달

적 지지와 (r=-.14, p < .05)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계수 -.14∼-.44 범위

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적극

적일수록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

용과 다루기 힘든 자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

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원가족 

경험의 모든 하위요인은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모든 하위

요인과 상관계수.15∼.48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으로부터 수용되고 독립심이 조장되었

던 경험이 있을수록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모의 수

용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

용(r=-.15,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모(母)로부터 수용되었을수록 어머니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더 적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 요인 중 부와 모의 독립성 조장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

동과 상관계수 -.15∼-.39 범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부와 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었던 

경험이 있을수록 아내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자녀로 인하여 생기는 스트레스를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버지 원가족 중 부(父)와의 경험과 어머니(아내) 양

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성선 통계량을 산

출한 결과, VIF 값은 1.16~2.89으로 10미만이었으며, 

Dubin Watson값은 2.15 Tolerance 값은 .36~.67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父)와의 경험

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

과 같다.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부의 독

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7, p < .001), 부의 독립성 조

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3, p < .001). 그리고 세 번

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Parenting stress of mothers

Developmental 

support

Caregiving-

monitoring

Shared 

activities

Parental 

distress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Difficult 

chil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Parental distress -.14* -.12 -.07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44*** -.38*** -.21**

Difficult child -.22** -.17* -.14*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fathers' accepting .24** .15* .20** .03 -.12 -.13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47*** .37*** .22** -.03 -.33*** -.17*

mothers' accepting .39*** .31*** .23** .08 -.15* -.10

mo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48*** .35*** .15* -.07 -.39*** -.15*

*p < .05, **p < .01, ***p < .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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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37, p < .001), 부

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3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

었다(β=.-15).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26(p < .001)로 

나타났다(a=.489, Sa=.064, b=.-303, Sb=.059). 따라서 매

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

지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

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7,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8, p < .05). 그리

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17, p < .05), 

부의 독립성 조장이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

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Z=-2.16(p < .05)로 나타났다(a=.489, Sa=.064, b=.-173, 

Sb=.077).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

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까다로운 아

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

지의 발달적 지지는 높아지고, 발달적 지지를 통하여 까

다로운 자녀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된

다고 해석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하위요인 중 부의 독립성조

장이 매개변인인 자녀 돌보기 및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7, p < .001), 부의 독립성 조

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3, p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녀 돌보기 및 지도가 역기능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29, p < 

.001), 부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33) 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

서 줄어들었다(β=.-22). 따라서 돌보기 및 지도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3.42(p < .001)로 나타났다(a=.264, Sa=.047, b=.-353,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R2 F Sobel Z

1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47*** .22 57.97***

-4.26**2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33*** .11 23.92***

3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15*

.21 26.92***

-.37***

1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47*** .22 57.97***

-2.16*2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ifficult child 3) -.18* .03 6.20*

3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Difficult child 3)
-.09

.05 5.68**

-.17*

1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Caregiving-monitoring 2) .37*** .19 32.20***

-3.42**2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33*** .11 23.92***

3

fathers' independence

-encouraging 1)

  Caregiving-monitoring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22**

.18 22.20***

-.29***

*p < .05, **p < .01, ***p < .001
1)sub-factors of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2)sub-factors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3)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of wives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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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082).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

었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부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함을 알 수 있다. 

3.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모(母)와의 경험과 어머니

(아내)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성선 통계량을 산

출한 결과, VIF 값은 1.39~3.15으로 10미만이었으며, 

Dubin Watson값은 2.20 Tolerance 값은 .31~.71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중 모(母)와의 경

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변인의 하위요인별

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모의 수용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9, p < 

.001), 모의 수용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5, p < .05). 그

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능

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44, p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R2 F Sobel Z

1 mothers' accept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39*** .15 34.27***

-4.26**
2 Growth support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15* .02 4.77*

3
mothers' accept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01
.18 21.80***

-.44***

1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48*** .23 60.04***

-4.02**2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39*** .15 34.91***

3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23**

.23 30.43***

-.33***

1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48*** .23 60.04***

-2.29*2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ifficult child 3) -.15* .02 4.69*

3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evelopmental support 2)

 Difficult child 3)
-.06

.05 5.30**

-.19*

1 mothers' accepting 1) Caregiving-monitoring 2) .31*** .10 20.72***

-3.34**
2 mothers' accepting 1)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15* .02 4.77*

3
mothers' accepting 1)

Caregiving-monitoring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05
.13 14.59***

-.34***

1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Caregiving-monitoring 2) .35*** .12 27.68***

-3.23**2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39*** .15 34.91***

3

mothers' 

independence-encouraging 1)

Caregiving-monitoring 2)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3)

-.29***

.22 27.34***

-.28***

*p < .05, **p < .01, ***p < .001
1)sub-factors of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fathers
2)sub-factors of parenting participation of fathers
3)sub-factors of parenting stress of wives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th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with mothers and parenting stress of wives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9

- 43 -

< .001), 모의 수용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Z=-4.26(p < .001)로 나타났다(a=.44, Sa=.075, 

b=.-371, Sb=.06).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수용과 역기능적 상

호작용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

족 모로부터 수용되었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는 높아지고, 발달적 지지를 통하여 부정적으

로 지각되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둘째, 모의 독립성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8,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9,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역기

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33,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39) 보다 세 번째 방정

식에서 줄어들었다(β=.-23).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02(p < .001)로 나타났다(a=.503, Sa=.065, b=.-273, 

Sb=.05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

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

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모의 독립성 조장이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8, p<.001), 모

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

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5,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발달적지지가 까다로운 아

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19, p < .05), 모

의 독립성 조장이 까다로운 아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

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29(p < .05)로 나타났다(a=.503, Sa=.065, b=.-187, 

Sb=.07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

었으므로 발달적 지지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까다로운 아

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모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

지의 발달적 지지력은 높아지게 되고, 발달적 지지를 통

하여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

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넷째, 모의 수용이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1, p < .001), 모

의 수용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5, p < .05).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가 역기능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34, p < 

.001), 모의 수용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34(p < .001)로 나타났다(a=.248, Sa=.054, 

b=.-419, Sb=.086).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

이 충족되었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모의 수용과 역기능

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 모로부터 수용되었으면 자녀를 대함에 있어 아버

지의 돌보기 및 지도력은 높아지게 되고, 돌보기 및 지도

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한 아

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다섯째, 모의 독립성조장이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도

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5,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종속변인인 역기능적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9,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돌보기 및 지

도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

(β=.-28, p < .001), 모의 독립성 조장이 역기능적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39) 보다 세 번

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β=.-29).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3.23(p < .001)로 나타났다(a=.251, Sa=.048, b=.-319, 

Sb=.08).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

으므로 돌보기 및 지도는 모의 독립성 조장과 역기능적 상

호작용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 양육참여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

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 원가족 경

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부분 또는 완

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원가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

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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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의 부(父)와 모

(母)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

했을수록, 아버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부모

로부터 독립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자

신의 자녀에게 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한다(Z. 

Chen & H. Kaplan, 2001; H. Jo & S. Park, 2013)는 연

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G. Kim and H. Kim(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모

의 독립성 조장과 모의 수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아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았을수록, 배우자-자녀간의 

역기능적 소통과 까다로운 자녀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우

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가족 경험 중 부의 수용과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의 고통은 독립-종속 변수 간 관련

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하였

다.

2.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父)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부의 독립성 조장과 배우

자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

로운 아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발달적지지, 

자녀 돌보기·지도)가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성

이 잘 형성되도록 양육을 받거나 관계를 맺었을 경우, 자

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또는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어

머니(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발달적 지지

나 돌보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아내)의 양육스

트레스를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독립성 조장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이라

는 것을 밝힌 연구(J. Kim, 2012)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자녀 돌보기를 통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G. Kim, 2013; S. Kim, H. 

Choi, K. Jeong, & Y. Lee, 2012)는 연구들과 조합해 볼 

때, 원가족 부(父)에게 독립성을 지지받았던 아버지의 양

육 경험은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자녀행동과, 다루기 힘든 

자녀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가 그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부(父)의 독립심 조장 경험이 까다

로운 자녀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변인 간에 양육참여

로 설명되지 않는 직접적 인과 관계가 나타난 원인으로 

다른 매개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를 들면, H. Jo(2012)은 아버지 원가족의 독립성 조장 경

험과 아버지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부모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다른 상황적 변인들에 대한 매개 가능성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리고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잘 이

뤄지지 않으면 부부갈등이 높아지고(Y. Jeon & M. 

Jeong, 2003), 부부갈등이 높으면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지각하며, 자녀와 강압적 상호작용을 한다(C. 

Buehler, G. Lange, & K. Franck, 2007). 이러한 연구결

과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아버지 원가족의 양육경험과 함께 두 요인 사이에 

존재 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아버지 원가족 부(父)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지받을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원가족 부(父)로 부터의 수용적 

경험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서, 직접 효과에 대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

에 따라 다르게 바뀌거나, 부모가 남녀 자녀에게 똑같은 

양육행동을 취하였더라도 자녀 자신의 성(性)에 따라 부

모 양육행동을 다르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격려하

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등 자녀의 성(性)에 따른 차별적인 

양육신념을 지닌다(S. Kim, 2009; H. Lee, 2010). 또한 아

내가 남편보다 원가족 부(父)의 양육방식을 더 수용적으

로 지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M. Chung, S. Kang,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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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전후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재 규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향후 

아버지 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 조장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아기 아들을 둔 아버

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아버지에 의하여 독립

성이 잘 형성되도록 양육을 받았다면, 향후 결혼하여 양

육참여도가 증가하며,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

스도 줄일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실증적 교육내용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버지 원가족 중 모(母)와의 경험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첫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 중 모의 수용 및 독립성 조

장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역기능적 상호작

용과 까다로운 아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부분 또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버지가 원가족의 모(母)로부터 수용되고 독립성이 형성되

었던 양육을 경험하거나 관계를 맺었을 경우, 자녀와 역

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로 인한 어머니

(아내)의 스트레스를 양육 낮추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특히 발달적 지지와 자녀 돌보

기 및 지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어머니(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원가족 모(母)로

부터 수용되었던 양육을 경험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

게 애정적 지지를 보이고, 자녀를 돌보는 수준도 높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S. Cho & H. Chung, 2008; S. 

Jang, H. Chung, & J. Lee, 2011; J. Kim & Y. Kim, 

2011)과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돌보는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배

우자-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G. Kim & H. Kim, 2013)

와 조합해 볼 때, 아버지 원가족 모(母)의 독립성 조장과 

수용경험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원가족 부(父)와의 관계와는 달리, 아버지는 원가

족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성 조장뿐만 아니라 수용

된 양육경험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원가족 모(母)로부터 독립성을 지지받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남아는 훗날 아버지로써의 역할수행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연구(J. Kim & Y. Kim, 2011)와 일부 맥락을 

같이한다. 양육이라는 행위자체가 수용과 포용을 그 전제

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수

용 및 포용과 관련해서는 어머니를 역할모델로 삼는 것으

로 보인다. 전통적 엄부자모의 가정환경 내에서 자라난 

아버지들이,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방식을 학습하고 모델링하여, 자신의 자녀 양육에 긍

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모(母)로부터의 수용된 양육 경험은 독립성이 조장된 양

육경험과 함께 훗날 성인이 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적

극성을 예고해 주는 지표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 중 발달적 지지와 

돌보기·지도와는 다르게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아버지 

원가족 부(父)와 모(母)의 양육경험과 어머니 양육스트레

스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원가족 부모의 독립성조장 및 수용적 경험과 역기능적 상

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어머니(아내)의 양육스

트레스 사이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하위요인과 달리 자

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한다. 공원·동

물원 등에 데리고 간다 등 외부활동 참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 J. Lee(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

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요인 중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

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 아버지의 생활지도, 가사활동, 여가활동 

순으로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아동으로 인한 어

머니(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J. Kim, 2005)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양상

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요인 중 가사참여나 발달적 지도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특히 더 관련이 있거나, 어

머니들은 외부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간보다는 가정 내에

서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아버지의 양

육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는 원가족 부(父)로 부

터는 독립성을, 모(母)로부터는 독립성과 함께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였다면 자신의 가정 내에서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며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및 양육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버지 노릇의 세대 간 전이 및 그 

영향력에 대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원가족

과의 부정적 관계 또는 양가감정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모 교육, 부부 상담 등의 현장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원가족의 

비수용을 경험했던 집단이 부모 교육프로그램으로 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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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 올바른 부모역할을 구축하였

다(H. Lee, D. Choi, & E. Bae, 2009). 그리고 원가족과 

원만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했을 경우, 오히려 좋은 아버

지노릇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

힘으로써(R. Forste et al.,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감정해결을 위한 교육과 관련

된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결과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 원가족 부모의 성(性)과 관계없이 원 부모 

모두에게서 받은 각기 다른 양육경험이 성인이 된 아버지

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까다롭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한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가족 부와 모 중 어느 한쪽

에서만 자극을 받은 자녀에 비하여, 양 부모로부터 다른 

종류의 자극을 받은 자녀가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L. Mekee & M. O'briein, 1982, as cited in 

E. Yoo, 2015)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인은 원가족 

부(父)와 모(母) 모두와의 양육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줄이는데 매개효과 역할을 한 아버지의 양육참

여 중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와 자녀 돌보기 및 지도에 대

한 가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지 원가족 경험은 과거경험이므로 아버지가 바꿀 수 없지

만, 현재 성인이 된 아버지의 노력여하에 따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자신의 양육참여 수준을 스스로 자각하고, 발

달적지지 및 자녀 돌보기 등을 통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

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가 지닌 학문적 의

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원가

족 경험,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인들

의 총점만을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변인

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규명하

였다. 나아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을 부(父)와 모(母)로 

나누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아버지

의 양육참여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미시적

으로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원가족 부와 

모로부터 독립성을 허락받고 수용되었던 경험을 지닌 남

아가 미래에 아버지가 되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양

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일종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양육의 세대 간 선순환 구조를 밝힌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

의 양육행동 관계와 같은 단일차원의 양상에 대해서만 살

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원가족 경험에 관한 연구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원가족 경험에 대

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달

리 아버지 원가족 경험 및 양육참여도,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3세대에 걸친 관련성 탐색을 시

도하였다. 이로써 역동적인 가족관계를 보다 새로운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는데 학문적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참여 촉진

을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교육 자료에 쉽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버지의 아동기 시절 원가족에게 

받았던 양육경험은 자신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 바,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지닌 아버지들에게 교육

을 통한 원가족 경험의 재인식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버지 양육참여도를 본인이 응답한다면 아버지의 

주관적 지각이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적 양육참여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답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에 한계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아닌 배우자가 측정하게 하였다. 물론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이 평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의 자기 보고식 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원가족과의 경험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루어졌기

에, 그 기억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미화 되었

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회고식 설문지 이외에 원가

족 부모세대에게도 자녀와의 경험을 함께 조사하거나 연

구자가 직접 아버지를 인터뷰 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아버지 원가족 경험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관계에 대하여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 원가족 경

험과 배우자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

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들(예를 들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심리적 요인, 가정의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대상에 참여하였던 

기관은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표집 되었기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

다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확보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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